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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오가논, 모범적인 노사관계 바탕으로 

조직 결속력 향상 및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장 이뤄가 
 

• 2023-2024 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노·사 상호합의 통해 이뤄낸 출범 후 첫 단체협약 

• 임금 인상과 휴가 확대 등 직원의 웰빙과 복지 향상 위한 포괄적인 지원책 포함 

 

서울, 2023 년 8 월 9 일 – 한국오가논(대표 김소은)은 노동조합과 지난 8 월 1 일 광화문에 위치한 

서울 사무소에서 ‘2023-2024 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9 일 밝혔다. 이번 

체결은 2021 년 한국오가논이 분사 및 공식 출범한 후 노·사가 이뤄낸 첫 단체협약으로, 이로써 

올해와 내년도에 대한 협약을 마치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임금 인상과 추가 휴가일수 부여, 가족 건강검진 확대, 중식비 증액, 

경조사 지원 혜택 등이 포함되었고, 이를 통해 직원들이 업계에서 경쟁력 있는 보상을 제공받고,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국오가논과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노·사간의 상생과 협력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한국오가논 김소은 대표는 “회사 분사와 출범 이후 지난 2 년여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 왔으며, 이번 협약도 직원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노·사가 성실하게 대화에 임한 

끝에 지속적인 성장과 상생의 기반이 될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상호신뢰를 이어가며 한국오가논만의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고, 회사와 직원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국오가논노동조합 문정환 위원장은 “출범 후 진행하는 첫 협약에서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협상한 끝에 최종 합의안에 도달하게 되었다”며 “보상과 복지 

확대뿐만 아니라 중요 사안인 고용안정에 대한 추가 조항에도 합의함에 따라 회사와 개인의 

성장을 함께 발전시켜 나아갈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오가논은 출범 이후 비즈니스의 안정화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 강화와 사내복지 

개선에 노력해왔으며 사내 팟캐스트, 타운홀, 직원 의견 개진 채널 등을 통해 투명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조직의 결속과 연대를 높여왔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출범 해인 지난 

2021 년 10 월엔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노사문화 우수기관 대상을 수상했으며, 

그해 12 월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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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한국오가논과 노동조합이 지난 8월 1일 ‘2023-202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한국오가논노동조합 문정환 위원장, 한국오가논 김소은 대표 

 


